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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킴 갤러리는 2025년 5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The Making of Modern Korean Art: The Letters 

of Kim Tschang-Yeul, Kim Whanki, Lee Ufan, and Park Seo-Bo, 1961–1982》(*한국 현대미술의 형

성: 김창열,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의 서신, 1961–1982)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명의 연구서 출간과 함께 기획되었으며, 6.25 전쟁 이후 혼란과 재건의 시기를 지나 한국 현

대미술의 정체성과 방향을 모색한 네 작가—김창열,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의 예술적 교류를 조명한다.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 사진, 전시 브로슈어 등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주요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미

술이 국제적 담론 속으로 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실천적 과정을 탐색한다. 

1950년대 초 전쟁의 여파는 정치적 혼란과 제도적 한계라는 이중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들은 집단적 트라우마와 존재론적 불안을 마주하며, 이를 예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응답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 과제에 직면했다. 이들은 전통 미학이나 서구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답습을 지양하고, 한국적 

정서와 시대 감각에 기반한 새로운 현대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해답의 하나로 추상이라는 조형 언어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 추상을 대표하는 김환기 (1913–1974)는 달항아리, 매화 등 전통적 소재와 자연 풍경을 양식화한 작

업에서 출발하여, 뉴욕 체류 시기에는 화면 전체를 점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그는 한국적인 서정

성과 절제된 조형 감각이 어우러진 독자적인 추상 화풍을 정립해갔다. 박서보(1931–2023)와 김창열

(1929–2021)은 유럽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은 제스처 중심의 추상 회화를 선보이며, 두터운 임파스토, 거

친 표면, 실험적 재료를 통해 감정과 물질성이 충돌하는 회화를 전개했다. 이후 두 작가는 각기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 나갔다. 김창열은 도교적 무아(無我)의 사유를 반영한 정제된 회화 언어를 통해 

Waterdrops(물방울) 연작과, 문화적 근원으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Recurrence 시리즈를 발표했다. 박서

보는 절제와 반복을 기반으로 한 Écriture(묘법) 연작을 통해 형식성과 수행성을 극대화하며 자신만의 미

학을 구축해갔다. 한편, 일본의 모노하 운동을 이끈 이우환(1936– )은 1970년대 초부터 From Point, From 
Line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담은 절제된 붓질과 물질적 긴장감을 결합한 작업을 전개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들 네 작가는 각기 고유한 조형 언어를 확립했으며, 유럽과 일본, 한국과 미국 등 각

기 다른 환경 속에서 한국 미술의 국제화를 공동의 과제로 삼고 실천해 나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시기

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네 작가가 당대의 역사적·지리적 맥락 속

에서 어떻게 조형 언어를 정립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조망한다. 나아가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

적 위상 정립을 향한 공통된 지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지를 비평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김창열,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

으며 긴밀한 유대와 지적 교류를 이어갔다. 문화 인프라가 미비했던 시기, 이들의 서신은 세계 미술의 동향

을 논의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실질적인 협업의 수단이자 정신적 연대의 매개였다. 박서보와 김창열은 평

생의 동료로서 1957년 《제2회 현대미술가협회전》의 개최를 주도했고, 1961년 파리 비엔날레 한국 참

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1968년 도쿄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회화전》을 계기로 교

류를 시작한 이우환과 박서보는 이후 한국과 일본 미술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 세

대 앞선 예술가였던 김환기는 김창열에게 록펠러 재단 펠로우십 지원을 권유하며, 1965년 그의 뉴욕 진출

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 도쿄, 파리, 뉴욕을 오가며 활동한 이들은 비서구권 예술가로서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자각하며, 세

계 미술사 속에서의 창작 정체성과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들이 남긴 방대한 서신은 단순한 사적 기

록을 넘어, 각자의 예술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사유의 흔적이자 자생적 한국 모더니즘 구축을 향한 집단

적 의지를 증명하는 귀중한 미술사적 사료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와 함께 발간되는 『The Making of Modern Korean Art: The Letters of Kim Tschang-Yeul, 

Kim Whanki, Lee Ufan, and Park Seo-Bo, 1961–1982』는 티나킴 갤러리와 Gregory R. Miller & Co.가 

공동 발간한 영문 연구서로,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조망하는 주요한 학술적 성과이다. 

정연심(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과 정도련(M+ 뮤지엄 아티스틱 디렉터 겸 수석 큐레이터)이 공동 편집

/집필자로 참여했으며, 안휘경(뉴욕 Solomon R. Guggenheim 미술관 아시아미술 큐레이터)의 에세이도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서는 단순한 출판물을 넘어, 한국 앵포르멜의 태동에서부터 단색화의 형성에 이르

는 전환기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한국 현대미술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KAMS), Kukje Art and Culture Foundation, Peter Magnone, Gina H. Sohn & 

Gregory P. Lee, The YS Kim Foundation, Miyoung Lee & Neil Simpkins, Gay-Young Cho & 

Christopher Chiu 

** 본 프로젝트는 티나킴 갤러리 뉴욕 첼시 공간 개관 10주년과,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단색화 

특별전 공동 기획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The Making of Modern Korean Art 출간 기념 토크 

일시: 2025 년 5 월 9 일(금) 오후 6 시 

장소: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 릴라 애치슨 월리스 강당 (725 Park Avenue, 뉴욕) 

패널: 정연심 교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공동 편집자), 정도련 (홍콩 M+ 뮤지엄 아티스틱 디렉터 겸 

수석 큐레이터, 공동 편집자), 안휘경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아시아미술 큐레이터, 저자), 

이우환 작가 (특별 게스트) 

모더레이터: 앤드류 러셋 (Andrew Russeth, Artnet News Pro 편집장) 

 

 

Tina Kim Gallery 

 

2001 년 설립된 티나킴갤러리는 동시대 미술의 비평적 지형을 확장하는 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014 년 뉴욕 첼시의 1 층 전시 공간 개관 이후에는 박서보, 하종현, 김창열 등 한국 

단색화 작가들을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이들의 작품 세계가 세계 미술사 내에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아시아 및 아시아 디아스포라 작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예술 담론을 넓히고, 미술사적 서사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파시타 아바드, 가다 아메르, 타니아 페레스 코르도바, 이미래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20 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전시 및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현대미술 연구기관, 큐레이터, 비평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심도 있는 전시와 출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  


